
스미요시 신사 

 

1655 년에 창건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스미요시 신사는 어부나 뱃사람, 해군들의 

수호신이자 네 신인 ‘스미요시오카미’를 모시고 있습니다. 1659 년 이후, 거의 매해 개

최하고 있는 여름 축제는 하기의 2 대 제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, 매년마다 수천 

명의 관광객이 스미요시 신사를 방문합니다. 

 

여름 축제는 매년마다 시내의 여러 지역이 차례대로 운영하고 있으며, 지역마다 축

제에 사용되는 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. 축제 때는 지명을 받은 가마꾼이 거대한 등롱

과 함께 미코시(신을 태운 가마)를 메고 마을을 행진하며, 신관은 각 가정에서 신도(神

道)의 기도를 올립니다. 

 

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‘오후나우타(뱃노래)’라는 노래를 부르

는 것입니다. 이 노래는 과거에 번주가 항해를 떠날 때 불렀던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

져 내려왔습니다. 본래 특정 가문에 소속된 사람만이 부를 수 있었으며 일반 서민에게

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금지했는데, 오늘날에는 하마사키의 주민 중에서 선택받은 남

성이 매해 축제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. ‘오후나우타’는 야마구치현 무형민속문화재로

 지정되어 있습니다. 

 

스미요시 신사의 본전(本殿)에는 봉황과 일출을 아름답게 그려낸 목판화와 1912 년

에 촬영한 전함 ‘사쓰마’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. 전함을 진수(進水)할 당시, 사쓰마

는 전 세계의 전함 중에서도 가장 많은 배수량을 자랑했습니다. 


